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1981년 9월 30일. 대한민국은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사마란치 위원장의 한마디에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 “쎄울, 꼬레아!” 1988 하

계올림픽 개최지를 발표하는 순간 사마란치 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감격의 한마디다.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후작(1920년 7월 17일~2010년 4월 21일)은 스페인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이며, 1980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의 7번째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88올림픽 때 아무래도 제일 신경이 쓰이는 사람은 VIP 중의 VIP, 사마란치 위원장 내외였을 것이다. 88올림픽 기간 동

안 최고의 귀빈대우를 받았던 사마란치 IOC위원장 내외의 성향이 까다로워 많은 화제가 됐는데, 하룻밤 객실비 250만 

원, 침실, 집무실, 거실, 비서실 등 크기만도 429㎡의 초호화 디럭스룸. 이곳에서 시간상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사무총장 비서와 비서실장 비서가 호텔 측에 요구한 사항이 각각 13항, 도합 26항의 공식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은 완벽한 서비스 제공에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

당시 언론에 소개 되었던 IOC 사무총장 비서가 호텔 측에 요구한 1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마란치 내외는 모두 화려한 것을 싫어하므로, 두 사람의 침실 및 집무실에 꽃을 너무 넣지 말 것. 

    체크인 하는 날에는 들어오는 꽃 등을 들여놓아야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꽃을 보낸 사람의 이름과 직함만 확인하고 꽃을 거의 빼주기 바람.

    (침실에는 하나도 두지 말고, 집무실에만 약간의 꽃을 남겨 둘 것)

2. 사마란치 내외는 모두 술을 들지 않기 때문에 혹시 선물로 온 것이라도 술이라면 방에 들이지 말기 바람. 

    알콜성 음료는 한방울도 있어서는 안됨.(손님용 주류는 부엌 안에 보관하기 바람 )

3. 초콜릿, 비스킷(과자류), 땅콩류(기타 견고류), 칩 종류의 스낵은 방에서 치울 것.

4. 과일, 비탄산 미네랄워터, 다이어트 코크, 커피, 홍차(그것도 팩으로 된 것) 등을 항시 준비해 둘 것.

5. 약간의 흰 빵과 설탕을 준비 바람. 위원장의 경우 불시에 식사를(약간의 제빵류 같은 것)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 모든 기물 및 식품이 준비돼 있어야 즉각 서빙이 가능하기 때문.

6. 영어가 유창한 웨이터가 항시 사마란치 내외의 방에 상주하면서 대기 바람.

7. 완벽한 풀세팅이 가능하도록 모든 주방 기물을 준비해 둘 것.

8. 식사 동안의 서빙은 가능한 한 재빨리 할 것. 한 코스를 거치는 동안 다음 코스를 준비할 것. 

    주방에서 일일이 가져 온다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곤란함. 위원장의 식사시간은 길어야 1시간 정도임.

9. 집무실(거실) 책상에 야간 집무를 위한 보조 조명이 필요함.

10. 사마란치 내외 모두 담백한 식사를 조금 즐기며, 생선요리의 경우라도 부피는 작아야 함.

11. 위원장 외출시 청소를 해야 하므로 외출 즉시 신속하게 청소하기 바람.

12. 모든 IOC위원들에게 공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써 줄 것.

13. 가능하다면 각 방 유리창을 열 수 있게 해두기를 바람. 한달 가량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은 매우 힘듦.(피부에 문제가 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호텔 측의 최선을 다한 노력과 정성스런 서비스는 사마란

치 위원장에게 감동을 주기 충분했었고 우리의 대한민국은 역대 올림픽 최고

의 성적인 4위 달성을 했다.

남재철의 의전 노하우

위원장의 특별한 서비스!

남재철

(주)아이앤비컨설팅 대표

남재철 대표는 20년간 국내 최고 품격을 자랑하는 

Hospitality Service업에서 경험한 VIP 환대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체 대상으로 행사 및 VIP 의전 서비스 전문 

강사로 왕성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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